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constipation, bowel habits and nutrient intake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353 college students (166 males and 187 females) aged 19 to 29 years in Incheon area. The subjects were asked about bowel habits and dietary intake using questionnaires during march, 2008 and the prevalence of functional constipation (FC) was based on the Rome II criteria. The prevalence of FC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as 12.7% and 28.9%,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constipation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as 12.0% and 36.9%, respectively. Both were higher in female stude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Among the subjects that have self-reported constipation, proportions of FC were 35.0% in male students and 55.1% in female students. Of subjects that did not self-reported constipation, the proportions of FC were 9.6% in male students and 13.6% in female students. Over 90% of respondents that self-reported constipation in male students, had neither visited a hospital and nor used laxatives or functional foods for constipation relief. Seventy five point three percent of male students, and 40.1% of female students, had a defecation frequency of over 5 times per week (p < 0.001). Ratios intaken under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of Vit A, Vit C, folic acid and Ca were over the 50% regardless of functional constipation. Mean daily consumption of total dietary fiber was 15.0 g/day in male students and 13.5 g/day in female students. According to these results, both functional constipation and self-reported constipation are more frequent i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in case-control study and related to psychological factors as well as nutrients to relieve of constipation. (Korean J Nutr 2009; 42(8): 702 ~ 713) KEY WORDS : constipation, bowel habits, nutrient intakes, college students. 서 론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생 시기의 규칙적 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이 자유롭고 복잡해지며 불규칙한 식사, 결식, 편식,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 증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1,2) 이로 인해 일부 대학생은 비 만 3) 이나 각종 위장관 계통의 질병도 갖고 있어 4) 여생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변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위장관 장애로 변비유병률을 조 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양 5) 에서는 12~19%, 국내 6) 에서는 9.2%로 동서양 모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 변비는 독립된 질병이라기보다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정의나 기준이 다양하며, 이로 인해 변비 유병률도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최근에는 변비를 감소 된 배변 횟수, 잔변감, 배변시 과도한 힘주기 같은 증상을 보이는 기능성 장애로 정의하고 진단하는 로마기준 7) 이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진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하는 자의적 변비 8) 는 변비에 대한 연구에서 항상 거론되는데 서양의 연구 5) 와 국내의 연구 6) 모두 자의적 변비유병률은 객관적인 로마기준에 의한 기능 성 변비유병률에 비해 높았다.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 러 전신 질환, 약물 복용 등 매우 다양하고, 9) 인종, 성, 운 동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10) 아침 결식, 식사 횟수, 증가된 외식 빈도, 물이나 식이섬유 섭취량의 한국영양학회지(Korean J Nutr) 2009; 42(8): 702~713 / 703 부족과 같은 식습관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11,12) 되고 있다. 만성적 변비는 결장 및 직장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과 관련이 있으나 13) 우리나라의 경우 소화기 증상으로 병 원을 찾는 환자들 중 변비가 주 증상인 경우는 4~7%에 불과해 6) 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 며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변비의 기준인 로마기준 II에 의거하여 변비유병 률을 조사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2006년 인구 비례에 따 라 무작위로 추출한 사람들 대상의 연구 6) 에서는 9.2%, 노 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14) 에서는 26.6%로 보고되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변비관련 생활습관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들 11,12,15) 은 있으 나 변비유병률과 배변습관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며, 식 이섭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중심으로 조사했거나, 12) 반정량 식품섭취 빈도 법을 사용하여 식품군별 섭취 양상을 살펴본 11) 연구는 있으 나 영양소섭취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인천지역 대학생의 기능성, 자의적 변비유병률과 배 변습관, 변비 특성을 조사하고 성별과 변비유무에 따른 영 양소섭취 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 과 일반사항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Literature cited
